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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 년간의 세대 간 사회이동 변화: 30-49 세 두 남성 코호트 비교 분석  
 

박현준(펜실베니아대 사회학과)·정인관(숭실대 정보사회학과) 

 

21 세기 이후  한국에서 부모의 계급 배경과 자녀의 계급 지위 간의 상관성은 어떻게 변했을까? 저자들은 

이 연구에서 지난 20 년 간 한국의 세대 간 사회이동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고 있다. 자료의 한계로 

인해 비교적 긴 시간적 간격을 지닌 둘 이상의 시기를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이 세대 간 사회이동 연구의 

난점 중 하나였다. 또한 서로 다른 시기를 비교할 때에도 같은 출생 코호트 성원들이 다른 시기에 

중복되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다.  

 

이 연구는 1998 년과 2018 년 <한국노동패널조사> 자료를 이용, 1998 년에 30-49 세(1949 년-

68 년생)에 해당하는 남성들과 2018 년의 30-49 세(1969-88 년생) 남성들을 비교함으로써 이런 한계를 

극복하고 있다.  

 

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.  

 

첫째, 한국사회의 절대적 이동률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. 20 년 사이 계급의 상승이동률은 감소하였으나 

이는 부모들 중 농민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감소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로 볼 수 있다.  

 

둘째, 한국사회의 상대적 이동률은 지난 20 년 사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1998 년 아버지-

아들의 계급 연관성에 비해 2018 년의 연관성은 30% 가량 약화되었다.  

 

셋째, 핵심유동성 모형을 이용하여 상대적 이동률의 증가 원인을 살펴본 결과 개방성의 증대는 서비스 

계급과 비육체 노동자 계급의 세습 약화로부터 기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.  

 

끝으로, 여섯 개의 계급 분류 대신 직업별 지위를 점수화하여 측정하는 국제 사회경제지위 지수(ISEI)를 

활용해서 보더라도 같은 결과를 발견할 수 있어 위의 결과가 직업의 지위를 어떻게 측정하는가와 

상관없이 발견되는 견고한 양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.  

 

이런 결과는 이전에 발표되었던 정인관과 박현준의 연구(2019, “Educational Expansion and Trends 

in Intergenerational Social Mobility among Korean Men” Social Science Research 83:102307)와 

박현준의 연구(2021,『세대 간 사회이동의 변화』, 박영스토리)와 일치하는 결과다. 다만 본 연구는 

보다 일관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일한 결론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사회이동 증가의 세부적인 기제를 

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의미를 지닌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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